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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노인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가계의 구매력이 상승함으로써 노년층이 소비주체로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하고 처분하는 소비활동의 참여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노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경제력 상실, 정신적·신체적 노화 등으로 

시장환경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소

비자문제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소비자불만이 생겨도 불만호소 행동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Lee 

& Lee, 1991).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적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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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sumer empowerment index for Chinese elderly consumers, the impact of socio-

demographic variables, exposure to mass media, and communication about consumption on consumer 

empowerment. The consumer empowerment index is composed of three factors: consumer knowledge, consumer 

attitude, and consumer skill. Data were collected from 301 Chinese elderly consumers aged 60 to 80 years old 

via a professional online survey firm.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were described using frequency,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consumer knowledge was 35.69 

points out of 100, consumer skill was 65.71 points, and consumer attitude was 68.87 points. Second, socio-

demographic variables indicated that education level, previous occupation, type of residence and communication 

about consumption impact consumer empowerment. Elderly consumers with higher education had higher 

consumer attitudes and better overall consumer empowerment than those with lower education. Consumers 

who were self-employed workers had higher consumer skills than those of technical or service workers. Elderly 

consumers who live alone had higher consumer skills than those who live in a nursing home. Third, according 

to communication about consumption, family communic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sumer attitudes, 

skills and overall empowerment, while friend communic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sumer attitudes and 

overall empower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useful in developing guidelines that help the government make 

consumer education systems for the elderly who want to improve consumer empowerment levels evenly among 

thes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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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지·정민지·정재은

나타나 노년층은 상처받기 쉬운 소비자이자 취약한 소비자로 알

려져 왔다(Song, 2001). 이렇듯 노년층의 소비자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소비자역량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는 

역량이 높은 소비자가 직접불평행동의도가 높고(Jun, 2017), 소

비자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으며(Kim & Lee, 1986), 소비생

활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Yoo et al., 2018). 따라서 노인 소

비자를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의 주체로 바라보고 노

인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경제주체로서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년층의 소비자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 들면서 정보원천이 달라지

고 상호작용유형이 달라진다(Graney & Graney, 1975; Phillips 

& Sternthal, 1977; Smith & Moschis, 1984). 예를 들어, 은

퇴 후 사회생활의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대중매체로 대치하는 경향이 있으며(Graney & Graney, 1975; 

Phillips & Sternthal, 1977), 정보처리능력의 저하로 제품구매 

시 가족, 친구 등 인적 정보원천에 더욱 의존하기도 한다(Smith 

& Moschis, 1984).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이 

역시 주요 정보원천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와 주

변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노인의 소비자역량 향상에 중요한 변수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 소비자역량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특히 중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역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중국의 경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로 인해 

고령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매우 큰 편이며, 이들의 잠재소비력

도 상승하고 있어 소비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KIET, 2016). 이렇게 중국의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

함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소비자문제 또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Ma, 2017, 

March 16). 또한 중국의 유통시장 개방과 소비시장의 발전에 따

라 소비자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 범위가 폭넓어지고 의

사결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중국 노인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이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감지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노년층의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중국 노인의 소비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소비자의 역할이 확장됨

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

근하여 중국 노인 소비자들의 소비자역량의 수준을 점검하고, 이

때 역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

국의 베이징에 거주하는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으로서 소비자지식, 소비역할태도, 소비자기능

을 측정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미흡했던 중

국의 노인 소비자교육을 체계화하고 중국의 소비자주의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때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대중매체 영향이 소비자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노인 소비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중국 노인 소비자역량과 기존연

구의 한국 노인 소비자역량을 비교함으로써 노인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노인의 소비자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중국 노인 소비자의 특징

노인 소비자의 기준은 고령자의 연령기준과 직결된다. 고령자

의 연령기준은 연구목적 또는 연구대상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존

재해왔다. 통상적으로 UN이 제시한 65세를 기준점으로 노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분야에 따라 넓게는 55세 이상, 좁게는 70세 이

상으로 보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자의 기준 연령 상

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준의 

노년층과 달리 노인 소비자는 시장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

비시장에서의 구매력, 소비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년층을 세부적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Bae et al., 2016). 중국 소비

자보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는 소비자에 대

한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소비생활을 위하여 상품을 구매 및 사

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행위’를 소비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중

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2조에 따라 노인을 60세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 소비자를 ‘사

회경제 안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만 60세 이상

의 소비자’로 정의한다. 

중국 노인 소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

국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의 빈

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2001년에 1인당 GDP가 1

천 달러 미만인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변화에 대한 대비 없이 고

령화 사회에 돌입한 미부선로(未富先老) 현상으로 인해 노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중국 도시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2만 3,920위안(약 407만 원)인 반면, 농촌 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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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평균 소득은 7,621위안(약 130만원)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IEP, 2017). 둘째, 구매력을 갖춘 노년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노인 소비자의 구매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

로 보인다. 중국노령산업발전에 따르면, 중국 노년층의 잠재 소

비력은 2015년 5.2조 위안(약 845조 원)에서 2050년 106.7조 위

안(약 17,345조 원)로 확대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

년 8.3%에서 2050년 33.5%로 증가함으로써 고령인구가 향후 중

국의 주력 소비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KITA, 2017). 셋

째, 중국 노인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소비패턴에도 큰 변

화를 가져왔다. 중국 노년층의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관념이 

바뀌면서 생활필수품 중심의 지출에서 여행, 오락 및 레저용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로 소비패턴이 변화되었다. 징동(京东) 

플랫폼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노년층의 해외여

행 소비액이 전년대비 1.6배, 숙박 서비스 소비액은 전년대비 20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향후 노년층의 여행객 수는 평균 2,00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ITA, 2017). 최근 스마트 기

기나 디지털카메라, 낚시 용품 등과 같은 여가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에는 양로서비스 및 노인용품, 실버

타운 등 인력 및 인프라 기반의 실버산업이었다면 최근에는 각종 

IT기술 기반의 스마트 실버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넷째, 중국 

노년층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

가 증가하고, 노인 전문 쇼핑몰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는 건강보조제품보다 주로 식품이나 클렌징 또는 

바디 용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TA, 2017). 다섯째, 최

근 소비자 정보에 어두운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사기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구입을 유도하는 등 노년층의 소

비자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Ma, 2017, March 16).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중국 정부에

서는 「식품유통절차 안전감독관리법」에 허위·과장 광고를 제작 

및 배포하는 광고사업자 및 광고매체뿐만 아니라 광고출연자에게

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하였다(Shin, 2017). 

허위·과장 광고의 광고출연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

를 소비자에게 추천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로 인한 노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노인 소비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노년층

의 손자녀를 위한 지출 분석(Jiang, 2013). 중국 노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해외여행상품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Qi, Chung & 

Sun, 2014), 중국 노인 소비자의 실버타운 거주의도에 관한 연구

(Hwang, Cui & Lee, 2016) 등 소비 특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이들의 소비자역량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다. 중국 노인 소비자가 

소비자문제에 대해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들의 소비자

역량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소비자법 체계 및 소비자교육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소비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보

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1984년에 중국소비자협회를 설

립하였다(Kim & Kim, 2017). 중국소비자협회는 상품과 서비스

에 대해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

하고 분쟁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조직이다. 이 협회의 설

립은 소비자조직을 점차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소

비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이 되서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공표됨

으로써 소비자협회를 포함한 소비자단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

다. 즉, 10년 지나서야 중국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받

을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운동 역시 법적인 보호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문

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소비자협회의 지위와 영향력이 점차 강력해

졌고 이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

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과 같은 식품이나 약

품의 안전사고 등 심각한 소비자문제가 연달아 발생하자 중국 정부

는 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인 2013년에 처음으로 법을 개정함으로

써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

자 권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관련법은 그 국가의 소비자주의의 발전과 관련

이 깊다. Han (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소비자법

의 내용을 비교하자면, 첫째, 입법배경의 차이로 한국은 약 20년

간의 소비자운동을 토대로 소비자법의 필요성 속에서 소비자보호

법이 제정되었으나 중국은 소비자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

아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둘째, 한국은 2년 또는 3년

마다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문제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편이지

만 중국은 법 제정 후 20년 만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법 개정에 대

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한국은 소비자의 안전

을 중점을 두는 한편, 중국은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침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경우 국

가와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비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소비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소비자 스스로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다섯째, 한국은 중국에 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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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위해방지, 계량 및 규격의 적정

화, 표시 및 광고 기준, 거래의 적정화,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보

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 

및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 역시 지방자체단체의 책

무로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소비자교육은 급격한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에 비

해 그 발전 정도가 미미하여 아직까지 중국 전 지역의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중국 당국은 신문, TV 

등 대중매체를 소비자교육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 1991

년부터 매년 3월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방송되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와 중국의 관영 방송국인 CCTV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

로그램으로 두 시간동안 생방송으로 기업의 소비자기만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315 완후이’의 시청률은 약 7%로 높은 편에 속하

며, 최소 1억 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시청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다(Seo, 2017, March 16). 이에 ‘315 완후이’는 언급된 제품이

나 브랜드가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국 내 영향력 있

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의 ‘315 완후이’는 소비자법과 

정책 등을 알려주는 교육적 성향이 짙었으나 점차 소비자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윤리적 인식과 실

천을 이끄는 소비자 시민성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Yoon et al., 2018).

3. 소비자역량

소비자역량(consumer empowerment)은 소비환경 맥락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 ‘소비자’와 ‘역량’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기반을 둔

다. ‘역량(empowerment)’ 중심의 접근은 1970년대에 등장해 주

로 직업교육이나 평생학습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직무수행

과 교육과정 전반에 중요한 척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Spencer 

& Spencer (1993)에 의하면 ‘역량’은 특정 상황 또는 영역에서 

개인의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특성으

로, 지식(knowledge), 기술(skill)과 같은 표면적인 영역과 동기

(motivates), 특징(traits), 자아개념(self-concept)과 같은 잠재

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역량은 맥락 의존적이

고 요구 지향적이며, 잠재적인 영역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실천

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능력(ability)’과 차이가 있다

(Son & Lee, 2014). 소비자역량은 역량을 소비생활의 맥락에 적

용한 개념으로 Lee (1985)의 연구 이후로 ‘소비자능력(consumer 

ability)’보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잠재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소비자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내용 및 구

성이 다양하다. Kim과 Choi (2012)는 OECD의 소비자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의 역량을 더하여 소비자역량을 “변화된 경제환경

에서 적절한 역할수행과 주체적 적응을 통해 자신의 소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건전한 소비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지식, 태도, 기능의 총체 ”라고 정리하

였다. Hwang 등(2014)은 소비자주권과 담론권력의 모델을 근거

하여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바람직한 시장을 위해 담론을 구성하는 능력으로 보다 확장된 개

념으로 소비자역량을 소개하고 지식, 기능, 참여로 구성된다고 하

였다. 최근 지속가능소비와 소비자역량 강화가 부각되면서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

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 실

천적 능력”으로 소비자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지식, 태도, 실천의 

총체라고 하였다(Son & Lee, 2014).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소비자역량은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소비자 역할을 현

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잠재적, 실천적 특성들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소비자역량이 높은 소비

자는 안정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현명하게 의

사결정하고 거래하고,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관리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역량은 시장경쟁력 제고 뿐 아니라 개인소비자의 삶의 질에 중요

한 지표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07). 

일반적으로 소비자역량은 지식, 태도, 기능의 세 가지 관점에

서 측정된다. 표면적 영역에 존재하는 지식과 기능은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역량 수준의 측정이 용이하며 학습을 통해 변화

되기 쉽다. 반면, 태도는 잠재적인 영역으로 측정되기 어렵고 단

기간에 개발되거나 변화되기 쉽지 않지만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처럼 소비자역량은 겉으로 드

러나는 표면적 영역뿐만 아니라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영역

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며, 이 중 하나라도 간과한다면 기대만큼 소

비자행동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Son & Lee, 2014). 

노인의 소비자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노인의 소

비자주권에 관한 연구(Park, 2007), 노인 소비자 교육과 정책에 

관한 고찰(Burton & Hennon, 1981; Kim & Park, 2007; Lee, 

2010), 노인의 소비자역량과 구매문제에 관한 연구(Kim & Cho, 

2017), 소비자역량과 대중매체, 의사소통 간의 연구(Nard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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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hillips & Sternthal, 1977; Seo, 1992; Smith & Moshis, 

1983) 등이 있다. 특히 한국 노년층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한 선행

연구(Kim & Cho, 2017; Kwon et al., 2003; Seo, 1992)를 살펴

보면, Kw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역량을 지식, 태도, 기

능으로 구분하여 제주지역의 고령군과 준비군의 소비자역량을 비

교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태도가 소비자역량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능, 지식 순으로 나타나 울산지역 노인으

로 대상으로 한 Seo (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지식 

부분에서는 두 그룹 모두 ‘소비자주의’와 ‘신용’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식품의 보관관리’나 ‘경고표시’에 관한 지

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도 부분에서는 ‘의견을 반

영시킬 권리’와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가장 높았

고, 준비군에 비해 비교적 ‘소비자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능 부분에서는 ‘상품비교구매’ 부분에서 높은 실천력을 보였

으나 생활의 노하우나 지혜를 전수하는 행위의 실천력은 낮게 나

타났다. 약 15년 후인 Kim과 Cho (2017)의 연구에서 소비자역량

을 재무관리역량, 거래역량, 소비자시민역량으로 구분하여 노인과 

비노인의 소비자역량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 모두 소비자역량

이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재무관리역량에서만 노인 소

비자가 비노인에 비해 높은 역량을 지닌 것으로 보였으나, 나머지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역량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지식, 소

비자역할태도, 소비자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소비자지식

소비자지식(consumer knowledge)은 소비자역량의 인지적 영

역에 해당되는 구성요소로, 경제사회에서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실, 개념 및 관념으로

서(Lee, 1985), 소비자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역량을 갖

춘 소비자는 자신의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현명한 의사결

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

를 한다. 특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폭

넓고 정확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소비자행동 전반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지식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

지식은 경제상식 및 금전관리지식, 투자지식, 구매지식, 컨슈머

리즘지식, 친환경 소비지식 등을 포함한다(Lee, 1985). Nardo 등

(2011)은 불공정거래, 청약철회, 품질보증기간 등과 관련된 소비

자법에 대한 인지정도(awareness of consumer legislation)가 

실질적인 소비자지식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Hwang 등(2014)

은 이를 한국과 중국 소비자지식 측정에 적용하였다. Hwang 등

(1999)은 기본경제지식, 금전투자관리지식, 구매지식, 컨슈머리

즘지식을 측정하였다. 직접불평행동과 관한 연구를 진행한 Jun 

(2017)은 직접불평행동과 관련된 소비자지식을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와 법원소송에 관한 인지여부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소비

자교육은 소비자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Park (2007)

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소비자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지식을 시장경제의 이해, 합리적 구매와 사용, 소비자문제 해결

과 예방, 신소비문화 형성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ark (2007)이 제시한 소비자지식 범위를 규정하고 소비시장에

서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기본적인 지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소비자역할태도

소비자태도(consumer attitude)는 소비자역량 가운데 동기, 

특징, 자아개념과 같은 잠재적·심층적 영역을 포괄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소비와 관련된 특정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갖는 신념 

및 감정으로 설명된다(Lee, 1985). Fishbein & Ajzen (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에 따르면, 인지적 요소인 신념은 태도 형성의 기

본이며, 형성된 태도는 행동의도를 이끄는 요인이다. 즉 소비자의 

태도가 소비자 역할에 대한 목표에 부합될 때 비로소 소비자행동

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Son & Lee, 2014). 이러한 이

유로 2014년에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한 「2014 한국의 소비자역량

지표」에서는 인지와 실천의 두 가지 구성요인으로 측정한 2007

년, 2010년과 달리 기존 구성요소에 태도를 추가하여 지식, 태도, 

실천의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확대하였다. 

소비자역할은 자원의 획득에서 배분, 구매, 사용, 처분 등 소

비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까지 경제적, 사

회적으로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역할로서, 현대사회에서의 소비

자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확대되

고 있다(Ryu, 2016).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주체이자 독립된 존재

로서 기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소비자들 간 직접 거래하

고 자발적인 소득분배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자신의 경험

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있다(Kim 

& Hwang, 2009). 이처럼 소비자의 경제적, 사회적인 역할과 참

여가 중시되면서 소비자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소비자역할태도는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 참여와 관련된 소

비자시민성 개념과 연관이 있는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적으로 누리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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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지·정민지·정재은

구하고 있다. 즉, 소비자역할태도는 소비자가 수행해야 하는 경제

적 및 사회적 역할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으로 반응하는 경향으로 정리된다(Hwang et al., 2014). 소비자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된다면 소비자는 자신의 역할

을 잘 이해하고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바람직한 소비행위를 

위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 

삶의 질을 향상될 거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역량의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 (1985)

는 소비자 권리는 기업 또는 정부와의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소비

자 책임은 자원의 획득과 분배, 소비지출과 구매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였으며, Jae와 Kim (2002)도 소비자책임과 권리로 소비자

역할태도를 평가하였다. 한편, Jun (2017)은 거래역량과 소비자

시민역량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Hwang 등(2014)은 소비자태

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소비자행동을 포함하여 

이를 소비자참여라고 명명하였으며, 상품비교, 거래관련주의, 소

비자관련정보관심, 소비자경험 공유수준, 자구적 피해구제에 관

한 수준이 포함되었다. 최근 소비자가 의사결정 시에 사회와 환

경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여 측정한 연구가 있다. Seo 

(2010)는 소비자 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치정립, 합리적 의

사결정, 소비자책임 및 권리, 친환경 소비자행동,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 기업관련, 용돈관리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역할태도를 소비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 행동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소비자기능

소비자기능(consumer skill)은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 습득한 지식과 태도를 응용하고 실제 소비생활에 이행하는지

에 대한 개념으로 응용적, 실천적 영역에 해당된다(Kim & Lee, 

1986). 이에 소비자기능은 소비자행동을 이끄는 직접적인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지식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소비자역량이 발휘

된다(Seo, 2010). 따라서 소비자기능 역량이 낮은 소비자는 소비

자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때문에 소비자기능은 매우 중요한 요

소라 볼 수 있다(Kim & Lee, 1986). Hwang 등(1999)이 언급한 

소비자기능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행동에 한정하여 사실

지식 뿐만 아니라 가치지식도 함께 고려하여 자신과 타인을 위해 

윤리적으로 최선의 행동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활용으로 소비자기

능은 구매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소비생

활의 위해 경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다(Moschis & Churchill, 1978).

소비자기능은 소비자가 습득할 필요가 있는 기능의 수준으로 

평가하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기에 소비자의 주관적 응답

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 행동이나 행동의도로 평가하기

도 한다(Son & Lee, 2014). 소비자기능을 측정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Moschis &  Churchill (1978)은 소비자 관련 정도에 따

라 소비자기능을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으로 이분화 하였

다. 직접적 기능(direct skill)은 소비행동이나 거래행위 자체와 직

접적으로 연관된 인지나 행동을 포함하며, 간접적 기능(indirect 

skill)은 소비생활 함에 있어 의사결정이나 거래행위 자체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지식 및 전제조

건이라고 규정하였다. Lee (1985)는 금전관리기능과 구매기능 두 

영역으로 나누어 소비자기능을 측정하였으며, Hwang 등(1999)

은 금전관리기능, 구매기능에 물품관리 및 사용기능에 관한 내용

을 추가하였다. 

Nardo 등(2011)은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에 있어 필요한 기

본적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하고 상품비교 및 이

자율계산 등 기본적 기술이나 로고나 라벨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측정하였으며, Jun (2017)은 소비자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교육과 소비자리콜, 소비자단체, 정부정책, 기업경영

에 대한 참여여부로 측정하였다. Park (1999)과 Park (2007)은 

위에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비자기능을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 

능력으로 정의 내리고 이를 구매 전, 구매 과정, 구매 후의 행동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기능

을 금전관리기능과 구매기능을 포함하였으나 연구자에 따라 소비

자기능의 범위를 다르게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합

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능력

으로 소비자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구매 전, 구매 과정, 구매 후

의 기능으로 분류한다.

4. 소비자역량의 선행변수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소비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견되었다. 발달의 지표인 연령은 소비자역량 발달

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노인 소비자 대상으로 한 연구

(Seo, 1992)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자지식이 낮게 나타났

다. Kim과 Lee (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

해 소비자기능과 관련이 있는 개념인 소비자시민성이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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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에 관한 실증연구

로 나타났다. Yoo 등(2018)은 소비자교육의 통합성의 원리에 따

라 고학력자의 경우 소비자교육을 접할 확률이 높으며, 나이가 많

고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소비경험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역량

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Lee와 Seo (1988)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수준 또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자지식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 역시 소비자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로 발견되었다.

한국과 중국 청년소비자의 소비자역량 차이를 살펴본 Hwa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은 소비자역량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중국소비자의 경

우 개인의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Seo (1992)는 소비자태도와 소비자

기능은 소비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 연령에 의

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

진 Kim과 Cho (2017)의 연구에서는 노인 소비자와 비노인 소비

자를 구분한 후 소비자역량을 살펴보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비

노인의 소비자역량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노인의 소비자

거래역량과 소비자시민역량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과 비노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

을 입증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개인의 소비활동의 몰입을 높이는데 중요

한 요인이므로, 소비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 대부분의 노년층

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건강상

태와의 상관관계가 높다. Smith & Moschis (1985)는 노인의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대중매체의 판별능력이 높으며, Seo (2011)

는 건강생활수행능력은 노인 소비자의 구매문제인식과 관련이 깊

다고 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비자역량 간의 관계를 확인한 

Kw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는 소비자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역량수준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관련 

등 변수 등이 노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

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국 노인 소

비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소비자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중매체 이용정도 

요즘은 각종 대중매체가 우리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

을 주고 있다. 현대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는 

그 영향력만으로도 소비자역량에 중요한 요소이다. 신문이나 TV 

(television)와 같은 대중매체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비생활과 관련된 경험과 내

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소비생활에 매우 유용한 매개체로 볼 수 

있다. 특히 TV는 소비자 정보의 배분자이며 소비자들은 TV 광고

의 관찰과 모방을 통해 제품에 소비의 표현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

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다(Moschis & 

Churchill, 1978). 중국 정부는 매년 반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

자 관련 법률과 정책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다.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내에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중국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

표적인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Yoon et al., 2018), 

중국 노인 소비자의 역량 증진에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 대중매체와 소비자역량 간의 관계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견

해가 있다. 대중매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 무분별한 정보노출과 물질주의 조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Hwang et al., 1999). Smith & 

Moschis (1985)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따라 은퇴로 인해 

생활공간이 축소되고 상실된 사회역할이 상실되면서 이를 대치하

기 위한 TV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의 노출이 많아짐에 따라 대

중매체에 대한 판별능력도 높아질 수 있지만, 정보처리능력이 저

하됨에 따라 소비활동이 줄어든 만큼 대중매체의 메시지를 선택

적으로 수용하고 몰입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대중매체와 소비자역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

가 공존한다. Kim (2008)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소비자역량에 관

한 연구에서는 TV 시청시간이 짧을수록 긍정적인 소비자 역할태

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중

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Jin과 Kim (2016)의 연구에서는 대중매

체를 TV와 인터넷으로 구분하고 소비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TV 시청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으며, 인터넷 이용은 

소비자역량 중 시민성역량 제고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Phillips & Sternthal, 1977)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소비자역량와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발달이론에 따르면 노화로 인해 기억, 지

각, 문제해결과에 많은 제약이 있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덜 효율

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oschis와 Churchill (1978)은 프로그

램이나 광고와 같은 TV시청은 소비의 표현적인 면을 학습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나 신문을 통해 소비자역량을 함양

할 수 있으나 이미 소비자역량이 높은 소비자들이 신문을 구독할 

확률이 높아 신문구독과 소비자역량의 관계는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Seo (1992)는 노인 소비자가 



514 | Vol.56, No.6, December 2018: 507-52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조홍지·정민지·정재은

대중매체의 광고를 많이 볼수록 소비자기능 수준이 높지만 소비자

지식과 소비자태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 대중매체의 영향력

에 양면이 공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중매체와 소비자

역량과의 관계에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공존하며, 연구대상에 따

라 영향력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노인 소비자에 대중매

체 이용시간이 소비자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정도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은 사람들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 소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Lee & Hong, 2014).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들은 소비

의 표현적인 면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사회화의 대리인으로서, 가

족이나 주변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바람직한 소비자 행동

을 유도할 수 있다(Moschis & Churchill, 1978). 노인 소비자는 

저하된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으로 인해 주로 가족, 친

구, 친척 등 개인적 정보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근거

로 구매의사결정을 한다(Klippel & Sweeney, 1974).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이 소비자역

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예

를 들어, Moschis (1985)의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가족과

의 의사소통이 바람직한 소비자행동을 이끌어 낸다고 하였으며, 

도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 Hwang 등(1999)의 연구에서도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소비자태도와 소비자기능 수준

이 높다 것을 입증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Kim 

(2008)의 연구에서 가족과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은 소비자태도

와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친구와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

이 소비자기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 

소비자의 경우 준거집단의 의사소통정도는 소비자역량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Seo, 1992),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소비자의 경

우 가족과의 의사소통 많을수록 금융역량 지식수준이 높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Jin & Kim, 2016).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은 소비자 행동과 소비자역량에 밀접한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소비자역량(consumer empowerment)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이 중국 노인 소비자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중매체 이용정도 및 소비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연구  문제1: 중국 노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소비자지식, 소비자

역할태도, 소비자기능)은 어느 수준인가?

연구  문제2: 중국 노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소비자지식, 소비자

역할태도, 소비자기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a), 대중매체 이

용 정도(b), 소비의사소통 정도(c)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3: 중국 노인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a), 대중매체 

이용 정도(b), 소비의사소통 정도(c)는 소비자역량(소비자지

식, 소비자역할태도,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소비자역량의 측정은 크게 소비자지식, 소비자역

할태도, 소비자기능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인인 대중

매체 이용정도와 가족 또는 친구와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정도 

측정에 대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역량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배우자 유

무, 교육수준, 과거직업, 거주형태, 월평균소득,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중국어 버전으로 제작되

었으며 소비자지식 측정 문항의 일부 보기가 중국 실정에 맞게 수

정되었고, 소비자학 전공자 5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한 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설문을 완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건강상태는 Smith & Moschis (1985)

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보고(self-report)방법을 사용하였다. 자

신의 건강상태가 아주 좋다고 평가하면 5점, 아주 좋지 않다고 평

가하면 1점을 부여하여,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소비자지식은 소비자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

게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 척도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한 소비

자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한 Park (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지식을 시장경제의 이해, 합리적 구매와 사용, 소비자문제

해결 및 예방, 신소비문화 형성의 4가지 영역, 총 20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시장경제의 이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소비자자원

의 관리와 관련된 7문항으로, 합리적 구매와 사용은 소비자정보

의 수집과 분석, 구매의사결정과정과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4문

항이 포함되었다. 소비자문제해결 및 예방은 소비자문제의 해결, 

소비자주권과 참여에 관련된 5문항으로, 신소비문화형성은 소비

문화와 트렌드, 공동체와 소비자와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환경마크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마크 두 개를 

선정하였다. 5개의 문항 당 10개의 보기를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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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응답자의 소비자지식 총점

은 100점 만점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일 경우 5점, 오답일 경

우 0점을 부과하였다. 

소비자역할태도는 소비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 행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소비자권리와 책임

을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책임 영역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분

류하였다. 그러나 Park (2007) 연구에서 ‘단체를 조직 및 활동의 

권리’와 ‘단체를 참여할 책임’의 내용이 매우 비슷하여 이를 하나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01)

Measure Category N (%)

Gender Male 130 (43.19)

Female 171 (56.81)

Age 60-65 97 (32.2)

66-75 148 (49.2)

Above 75 56 (18.6)

The presence of a spouse Yes 207 (69.23)

No 92 (32.78)

Education Middle school or under 81 (26.91)

High school 109 (36.21)

College or higher 111 (36.88)

Previous occupation White collar 110 (36.54)

Technical or Service workers 135 (44.85)

Self-employed workers 55 (18.28)

Unemployed 1 (0.33)

Type of Residence Alone 83 (27.57)

Family 174 (57.81)

Nursing home 44 (14.62)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000元 11 (3.65)

2000-4000元 207 (68.77)

More than 4000元 83 (26.91)

Health state Good 98 (29.23)

Fair 90 (29.90)

Poor 123 (40.86)

Exposure to mass media TV (weekdays) Less than 4 hours 96 (31.90)

4-5 hours 143 (47.50)

More than 5 hours 62 (20.6)

TV (weekend) Less than 4 hours 236 (78.4)

4-5 hours 57 (18.9)

More than 5 hours 8 (2.7)

Internet (weekdays) Less than 4 hours 293 (97.3)

4-5 hours 8 (2.7)

More than 5 hours 0 (0.0)

Internet (weekend) Less than 4 hours 297 (98.7)

4-5 hours 4 (1.3)

More than 5 hours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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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

임’ 역시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고 언

급한 바, 본 연구에서도 Park (2007)의 분류를 따르고자 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

렇다’(4점), ‘보통이다’（3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이에 각 응답자가 받

을 수 있는 태도의 최고 점수가 50점이므로 응답자별 소비자역할

태도의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각 응답자의 총

점에 2배수 하였다.

소비자기능은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소비자 행동

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능력으로 금전관리기능을 포함한 구매

기능으로 구매 전, 구매 과정, 구매 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Park (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매 전은 2문항, 구매 과정은 6

문항, 구매 후는 7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소비자역할태도와 같이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위

영역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별 소비자기능의 총점을 100점 만점으

로 환산하기 위해 각 응답자의 총점에 1.334배수 하였다.

대중매체 이용시간은 TV 시청시간과 인터넷 이용시간으로 측

정하였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Jin과 Kim (2016)의 연구

와 노인 소비자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Seo (1992)의 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 맞게 척도를 개발하였다. 대중매체 이용시간은 평

일과 주말로 나누어 일평균 TV 시청시간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을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측정방법은 각각 ‘2시간 미만’(1점)부터 

‘7시간 이상’(7점)까지 7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정도 척도는 중국인

을 대상으로 개발된 Jin과 Kim (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척도를 

개발하였다. ‘물건을 구매할 때 가족(친구)의 의견을 듣는다’, ‘보

거나 들은 광고에 대해 가족(친구)과 이야기한다’, ‘가족(친구)에

게 사야 하는 것과 사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물어 본다’ 등 각각 

5개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역시 ‘매우 그렇다’(5점)，‘대

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했으며, 이들의 점수

를 합산하여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정도를 파악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국의 베이징에 거주하는 만 60세~80세의 노인 소

비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표집 하였다. 2016년 중

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3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어 이

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베이징을 한정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2017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국의 온라인 설문업체 STAR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301

명의 조사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

용하였으며, 평균차이검증(t-test, ANOVA),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의 사후검증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연령의 경우 66세부터 75세

의 응답자가 49.20%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69.23%로 다소 높았으며, 가족과 함께 거

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57.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과거 직업의 경우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기능직, 

서비스직, 농/임/수산업, 자영업 및 무직 등 8가지 직업을 다음의 

4가지로 재분류 하였다. 과거 직업이 1) 관리, 기능 및 서비스직이

었던 응답자는 4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타났으며, 그 다음

이 2) 사무직 및 전문직(36.54%), 3) 자영업 및 농어업(18.28%),  

4) 무직(0.33%)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경우 2

시간 미만, 2-4시간 및 6시간 이상의 응답 비율이 매우 저조하

여 4시간 미만, 4-5시간, 5시간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결

과, TV 시청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절반 정도(47.50%)의 응답자가 

4-5시간 정도 이용하며, 주말에는 상당수(78.40%)의 응답자가 4

시간 미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말, 평

일 상관없이 대부분(97.30%, 98.70%)의 응답자가 4시간 미만 이

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

1. 중국 노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의 수준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중국 노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의 점수

는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면 56.76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비자역량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지식

은 측정치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35.69 (SD=26.45)점으로 현

저하게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소비자주권과 참

여 관한 지식수준이 높고,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지식수준

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소비 문화형성 

영역에 ‘라이프 사이클’ 관련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시장경

제의 이해 영역에 ‘주식’과 ‘부가가치’ 관련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

았다. 시장경제의 이해 영역의 문항들의 점수가 매우 저조했으나 

‘재테크’ 관련 내용만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은퇴 후 노후생활을 대처하기 위한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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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es for Consumer Knowledge

Consumer knowledge

Category Content Mean (Rank)

Understanding of the market economy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economy 1 Scarcity 0.33 (15)

2 Inflation 0.33 (16)

3 Added value 0.03 (19)

4 Exchange rate 0.25 (17)

Consumer resource management 5 Credit 0.42 (14)

6 Financial technology 2.76 (4)

7 Stock 0.03 (20)

Rational purchasing & use Collection and analysis of consumer information 8 Information of commercial resources 2.60 (6)

9 Terms and Conditions 0.23 (18)

Purchase decision and usage 10 Decision-making process 2.57 (9)

11 Credit card 2.90 (2)

Resolution and prevention Resolution of consumer issues 12 Recall system 2.76 (5)

   of consumer issues 13 Certification of contents 2.43 (11)

14 Escrow 2.50 (10)

Consumer sovereignty and consumer participation 15 China Consumers Association  2.87 (3)

16 Consumer rights 2.60 (7)

Creating new consumer culture Consumption culture and trends 17 Life cycle 2.94 (1)

18 Impulsive buying 2.30 (13)

Community and consumer 19 Sustainable consumption 2.41 (12)

20 Environment certification mark 2.60 (8)

Total (5 points per item / total 100 points) 35.69 (SD=26.45)

Table 3. Scores for Consumer Attitude

Consumer attitude

Category Content Mean (Rank)

Consumer rights 1 The right to be safe 3.25 (6)

2 The right to be informed 2.92 (9)

3 The right to choose 3.90 (1)

4 The right to be heard 3.50 (3)

5 The right to be redress 3.24 (7)

6 The right to be educated  2.49 (10)

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y 7 The right to organize and the responsibility to a solidarity 3.48 (4)

8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nd the responsibility to environmental awareness 2.96 (8)

Consumer responsibility 9 The responsibility to critical awareness 3.76 (2)

10 The responsibility to social concern 3.36 (5)

Total (5 points per item / total 100 points*) 68.87 (SD=20.41)

*In order to obtain the maximum total points of 100 for each respondent, his/her total points were multiplied b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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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Table 2).

소비자역할태도의 측정치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8.87 

(SD=20.41)점으로 소비자역량의 하위영역 중에 평균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 선택의 권리’와 ‘비판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에 대한 태도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

나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태도는 전체 평균치에 이르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소비자기능은 측정치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65.71 

(SD=22.27)점으로 소비자역량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데 이 중 구매 후 과정 영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 기준에 관련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동시에 같은 영역에서 자원 절약에 

관련 문항의 점수가 3.45점으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종합하자면, 중국 노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은 소비자역할태

도, 소비자기능, 소비자지식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2.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역량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역량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차이검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

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과거직업, 월평균소

득, 거주형태, 건강상태이며, 여기에 대중매체 이용시간인 TV 시

청시간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을 추가하였다.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역량의 세 하위영역과 전반적

인 소비자역량의 평균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소비자기능을 제외한 소비자지식, 소비자

역할태도, 전반적인 소비자역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소

비자역할태도와 전반적인 소비자역량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확인

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 없는 집단에 비해 소비자역

할태도와 소비자역량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준에 따른 차이는 소비자역할태도를 제외하고 모두 중학교 이하

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

에 따른 차이는 지식과 기능의 두 측면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

고 이를 응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과거직업에 따른 소비자역량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직업을 전

문직 및 사무직, 기능직 및 서비스직, 자영업 및 농어업으로 재분

류하여 비교한 결과, 소비자역할태도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전문직 및 사무직 집단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월평균 가계

Table 4. Scores for Consumer Skill

Consumer skill

Category Content Mean (Rank)

Pre-purchase 1 Budgeting and planning 3.88 (2)

2 Searching for information from personal resources  3.22 (13)

Purchase 3 Searching for information of product comparison 3.51 (8)

4 Reading product packaging labels  3.25 (11)

5 Testing for products 3.55 (6)

6 Using discount cards 3.42 (9)

7 Checking out terms and conditions or refund and return policy  3.24 (12)

8 Avoiding unnecessary purchases 3.58 (5)

Post-purchase 9 Demanding compensation for a defective product 3.55 (7)

10 Reading manuals and instructions for use 3.65 (3)

11 Recording household expenses 3.40 (4)

12 Assessing post-purchase satisfaction 3.22 (14)

13 Finding your lost property 3.31 (10)

14 Resource saving 2.59 (15)

15 Following recycling rules 4.06 (1)

Total (5points per item / total 100 points*) 65.71 (SD=22.27)

*In order to obtain the maximum total points of 100 for each respondent, his/her total points were multiplied by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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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nsumer
knowledge

Consumer 
attitude

Consumer
skill

Consumer 
empowerment

Total 35.69 (26.45) 68.87 (20.41) 65.71 (22.27) 170,27 (52.86)

Gender Male 43.05 (25.83) 71.72 (19.46) 68.03 (21.72) 182.90 (51.30)

Female 30.17 (25.63) 66.73 (20.90) 64.22 (22.68) 160.80 (52.17)

t 4.3* 2.132* 1.478 3.664*

Age 60-65 33.74 (25.90) 69.33 (19.91) 66.42 (21.92) 169.49 (50.60)

66-75 36.89 (26.65) 70.55 (19.61) 67.16 (21.46) 174.60 (51.00)

Above 75 36.24 (27.30) 62.82 (22.97) 59.82 (24.79) 158.88 (61.76)

F 0.443 2.716 2.093 1.65

The Presence of a spouse Yes 36.60 (26.54) 70.69 (19.88) 66.48 (21.90) 174.62 (52.66)

No 33.55 (26.27) 64.83 (21.21) 64.66 (23.18) 160.53 (52.85)

t 0.92 2.247* 0.65 2.133*

Education Middle school 26.59 (23.85) b 67.28 (19.08) 57.24 (23.89) b 158.78 (54.73) b

High school 40.57 (26.54) a 70.67 (1.98) 66.09 (21.93) b 178.83 (46.48) a

More than college school 38.34 (26.75) a 68.57 (22.12) 71.89 (19.43) a 171.68 (55.22) a

F 7.639* 0.644 11.518** 3.39*

Previous occupation White collars 28.62 (25.78) 73.72 (17.69) a 66.37 (22.18) 173.16 (41.66)

Technical or Service 
workers

37.31 (26.61) 69.40 (20.18) b 57.87 (22.61) 172.91 (53.50)

Self-employed workers 33.14 (25.82) 64.32 (22.05) b 67.96 (22.23) 158.62 (54.77)

F 1.938 3.236* 2.188 2.665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000元 50.71 (18.49) a 57.29 (22.01) 69.60 (20.27) 166.43 (44.49)

2000元~4000元 33.36 (26.02) b 70.07 (19.98) 66.30 (21.98) 170.69 (54.00)

More than 4000元 38.00 (27.51) b 68.22 (20.66) 64.48 (23.33) 170.04 (52.20)

F 3.418* 2.661 0.421 0.44

Type of Residence Alone 37.02 (26.16) 66.92 (21.40) 67.07 (21.72) 168.28 (51.58)

Family members 36.18 (26.89) 70.15 (19.86) 64.34 (29.37) 173.39 (52.97)

Nursing home 31.27 (25.39) 67.50 (20.72) 62.93 (22.39) 161.71 (53.88)

F 0.747 0.821 0.821 0.94

Health state Good 34.39 (26.24) 69.55 (20.17) 66.74 (21.71) 170.67 (52.39)

Fair 37.71 (26.49) 68.69 (20.19) 65.08 (21.97) 171.48 (49.55)

Poor 35.15 (26.71) 68.52 (20.89) 65.43 (23.02) 169.10 (55.87)

F 0.393 0.069 0.139 0.056

Exposure to mass media TV (weekdays) Less than 4 hours 36.75 (26.71) 67.77 (20.08) 64.96 (22.73) 169.21 (55.55)

4-5 hours 35.27 (26.70) 68.48 (21.25) 67.07 (21.93) 169.53 (53.36)

More than 6 hours 35.03 (25.88) 71.48 (18.99) 64.46 (22.79) 173.64 (47.90)

F 0.113 0.673 0.776 0.158

TV (weekend) Less than 4 hours 35.23 (26.44) 68.53 (20.57) 65.92 (23.33) 169.23 (52.88)

4-5 hours 38.89 (26.78) 70.07 (20.57) 67.94 (21.44) 175.35 (53.81)

More than 6 hours 26.63 (24.37) 70.25 (15.62) 49.32 (23.93) 164.87 (49.58)

F 0.923 0.148 1.373 0.349

Internet (weekdays) Less than 4 hours 35.68 (26.53) 68.84 (20.60) 66.19 (22.34) 170.19 (53.10)

Table 5. Results of Group Differences by Socio-Demographics, Exposure to Mass Media and Communication about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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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소비자지식에서만 발견되었

다. 또한 대중매체 이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TV 시청시간과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모두 발

견되지 않았다.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의 경우 가족 간의 소비의

사소통은 소비자지식을 제외한 소비자역할태도, 소비자기능, 그

리고 전반적인 소비자역량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가

족 간의 소비의사소통정도가 많을수록 소비자역할태도와 전반적

인 소비자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간의 소비의사소통

은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고 친구 간의 소비의사

소통정도가 가장 많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소비자지식, 소비자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자역량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및 친구 간의 소비의사소통정도가 중간 수준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소비자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소비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노인 소비자의 소

비자역량과 그 하위영역인 소비자지식, 소비자역할태도, 소비자

기능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대중매체 이용정도 및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정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Table 6).

소비자역량 중 소비자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과의 소비의사소통정도, 친구와의 소비의사소통정도,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0%로 나타났다. 소비자기

능은 과거직업, 거주형태, 가족과의 소비의사소통정도에 의해 유

의한 영향을 받았고 이 세 변인들의 설명력은 12%이며, 가족과의 

소비의사소통정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러나 소비자지식에 

관한 회귀식은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소비자역량에 대한 설명력

은 33%로 교육수준, 가족과의 소비의사소통정도, 친구와의 소비

의사소통정도의 영향력이 유의했다.

소비자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교육수

준이 대학 졸업 이상인 노인은 중학교 졸업 이하인 노인보다 소

비자역할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b=0.069, p＜0.05). 가족

(b=0.717, p＜0.01) 또는 친구(b=0.237, p＜0.01)와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소비자역할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

는데, 이 중 가족과의 소비의사소통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과거직업이 기능직 및 

서비스직인 경우 자영업 및 농어업에 비해 소비자기능 수준이 낮

았으며(b=-0.105, p＜0.05), 독거노인이 양로원에 있는 노인보

다 소비자기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b=0.134, p＜0.05). 

그러나 가족과의 소비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소비자기능 수준이 낮

게 나타났다(b=-0.557, p＜0.01).

전체 소비자역량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중학교 졸업이하인 노인보다 소비자역량 

수준이 다소 높았으며(b=0.092, p＜0.05; b=0.107, p＜0.05), 

Variables
Consumer
knowledge

Consumer 
attitude

Consumer
skill

Consumer 
empowerment

4-5 hours 36.25 (25.32) 70.00 (12.00) 53.65 (19.14) 173.42 (46.29)

t -0.06 -0.263 1.571 -0.17

Internet (weekend) Less than 4 hours 35.60 (26.49) 69.02 (20.48) 66.08 (22.27) 170.47 (52.90)

4-5 hours 42.50 (25.98) 58.00 (10.33) 49.32 (23.19) 156.03 (55.67)

t -0.517 2.079 1.495 0.542

Communication about Family High 39.84 (27.27) 82.54 (5.98) a 68.79 (19.26) a 203.22 (29.60) a

   consumption Middle  32.27 (25.36) 75.50 (12.65) b 56.68 (23.78) b 181.18 (41.32) b

Low 32.48 (25.55) 38.30 (6.79) c 70.10 (22.94) a 102.25 (25.77) c

F 3.001 687.478** 11.529** 245.174**

Friend High 42.25 (27.09) a 83.01 (6.12) a 70.65 (18.54) a 206.53 (29.77) a

Middle 29.29 (24.67) b 75.08 (11.80) b 54.15 (22.64) b 177.52 (36.51) b

Low 31.68 (25.22) b 38.43 (6.85) c 70.57 (23.29) a 101.67 (24.80) c

F 7.946** 752.708** 18.845** 295.332**

Duncan: a<b<c; Values are mean (SE)
*p<0.05, **p<0.01.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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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b=0.445, p＜0.01)과의 소비의사소통 또는 친구(b=0.423, 

p＜0.01)와의 소비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소비자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노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및 대중매체 이용정도 및 소비의사소통정도

가 소비자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노

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비자교육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노인 소비자의 전반적인 소비자역량을 살펴보면 

100점 만점에 소비자역할태도는 68.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소비자기능은 65.71점, 소비자지식은 35.6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 소비자의 소

비자지식의 수준은 가장 낮고 소비자역할태도의 수준이 가장 높

다는 연구결과(Kwon et al., 2003; Seo, 1992)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에 비해 소비자교육의 역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Consumer 
knowledge

Consumer 
attitude

Consumer 
skill

Consumer 
empowerment

b b b b
Gender Female Ref. Ref. Ref. Ref.

Male 0.057 -0.004 0.022 0.027

Age 0.087 -0.007 -0.004 0.041

The Presence of a spouse Yes Ref. Ref. Ref. Ref.

No 0.051 -0.042 0.043 -0.043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Ref. Ref. Ref. Ref.

High school 0.169 0.032 0.063 0.092*

More than college school 0.152 0.069* 0.079 0.107*

Previous occupation Self-employed workers Ref. Ref. Ref. Ref.

White collars -0.14 -0.013 -0.08 -0.075

Technical or Service workers -0.021 -0.02 -0.105* -0.019

Type of Residence Nursing home Ref. Ref. Ref. Ref.

Alone 0.103 -0.017 0.134* 0.055

Family members 0.065 -0.019 0.061 0.027

Monthly average income 0.026 0 0.045 0.009

Health state 0.023 0.011 0.006 0.018

Exposure to mass media TV(weekdays) -0.044 0.019 0.024 -0.019

TV(weekend) 0.005 0.013 -0.072 0.015

Internet(weekdays) -0.010 -0.002 -0.045 -0.006

Internet(weekend) 0.074 -0.005 -0.075 0.035

Communication about consumption Family -0.184 0.717** -0.557** 0.445**

Friend 0.349 0.237** -0.224 0.423**

R 2 0.077 0.399 0.115 0.330

DR 2 0.018 0.307 0.059 0.240

F 1.298 163.888** 31.176** 44.576**

Ref. : Reference category coded 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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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짧음에도 소비자 자신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과 달리 노년층은 교육

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체

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국 노인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상대적으

로 부족한 소비자지식과 소비자기능 부분을 보다 집중하고 상대

적으로 높은 소비자역할태도 부분을 유지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소

비자주의 실천을 소비자역량의 세 가지 측면이 고르게 배양되도

록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역량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소비자지식의 세부 항목을 살

펴보면, ‘주식’, ‘부가가치’, ‘약관’, ‘환율’, ‘인플레이션’, ‘희소성’ 관

련 지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대부분이 시장경제의 이해 영

역에 해당되며, 소비자지식의 합리적 구매와 사용, 소비자문제

해결 및 예방, 신소비문화형성 등 다른 영역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들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기존연구(Kwon et al,, 

2003)와 비교해보면, 한국 노인의 경우 신용과 소비자주의에 관

한 지식수준이 최상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중국 노인은 신용과 소

비자권리에 관한 지식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한국

에 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한 지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시장경제의 이해에서 ‘재테크’ 관련 항목만 다른 

항목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후생활을 대처하기 위해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 소비자도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소비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시스템이 

올바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이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국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

로 원리차원의 소비자경제 교육에 보다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

자지식 내 영역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역량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소비자역할태도는 ‘의견을 반

영시킬 권리’와 ‘비판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에 대한 

태도가 매우 높았지만,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는 평균에 못 미칠 

정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won 등(2003) 연

구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에 대

한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과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 중국의 9대 소비자권리 중 ‘의견을 반

영시킬 권리’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노인 소비자

가 자신의 의견이나 불만을 직접 제기하고 소비자문제에 대해 비

판의식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식수준 향상은 소비자 제보로 이루어지는 ‘완후

이 315’와 같은 소비자고발프로그램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소비자 법과 제도

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 노년층과 달리 중국 노년층

의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의식이 낮다는 것은 한국에 비

해 중국의 소비자교육 체계가 미흡하고 아직 노년층의 소비자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 소비

자의 경우 앞으로의 삶이 길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을 배우거나 교육을 이수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교

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노인 맞춤형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자교육 정책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외 소비자기능은 대부분의 세부항목들이 평균 이상의 점수

로 나타났으나 구매 후 기능 영역에서는 항목 간 점수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활용 쓰레기 배출기준’ 관련 

내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자원절약’ 관련 내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원절약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한국 소

비자(Son & Lee, 2014)에 비해 중국 노인 소비자는 사회적, 환경

적 책임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에는 소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노년층이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은 대학 졸업 이상 

집단보다 소비자역할태도를 포함한 소비자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Andreasen (1975)의 무지이론에 따르면 교육수준

이 낮은 노인 소비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

기 어렵고 기본적인 이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역량 수

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eo, 2011). 현재 대중매체만으

로 소비자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노년층의 소비자주권을 실현하

기에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이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

록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저학력 소비자에게도 소

비자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 소비자교육 과정

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자영업/농어업 집단이 기능직/서비스직 집단보다 소비자

기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영업자나 농어업인 경

우 다른 직업에 비해 은퇴연령이 늦으며, 특히 자영업의 경우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 노년이 되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자 행동을 위한 활동 능력 수준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성별, 계층별, 직종별 특성에 맞는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디서든 소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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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은 노인의 소비

자역할태도와 전반적인 소비자역량 증진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족과의 소비의사소통은 소비자역할태도와 전반

적인 소비자역량 배양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가족과의 

소비의사소통정도가 한국 노인의 소비자역량에 아무런 영향도 주

지 않았다는 연구결과(Seo, 1992)와 상반된다. 중국의 경우 자녀

가 부모에게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노인권익보장법’

으로 인해 아직까지 부모부양의식이 높아 자녀의 영향력이 한국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 간의 소비에 관한 의사소통정

도는 자녀의 소비자역량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왔으나(Moschis 

& Moore, 1978),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부모의 소비자

역량에 영향을 주는 역사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Ekstrom et 

al., 1987). 노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의식을 높이는데 상대적

으로 소비자권익 보호와 책임 있는 소비에 대한 의식이 높은 젊은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노년층

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소비생활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로 볼 수 있다(Lee & Lee, 1991). 

한편, 소비자기능에 있어서는 독거노인이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소비자기능 수준이 높았으며, 가족과의 소비의사소

통정도가 많을수록 소비자기능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Lee & Lee, 1991; Seo, 2011)에서는 가족과의 유

대감이 노인의 소비자문제를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소비자기능 수준이 오히려 낮

아졌다. 즉 중국 노인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사용

하고, 처분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 능력을 제고함에 있어서

는 이들의 물리적 독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비자기

능은 다른 구성요인보다 소비경험을 통해 학습되는데, 최근 고령

화가 진전되고 혼자 사는 노인가계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소비주체로서 직접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소비생활을 이끌어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TV 또는 인터넷 등 대중매체 이용정도는 소비자역량 

증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소비

활동이 줄어든 만큼 대중매체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매체가 노인의 소비생활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설

명하는 선택적 지각이론 관점(Smith & Moschis, 1985)과 일치

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노인 소비자들이 대중매체에서 흘

러나오는 소비자 정보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소비

자역량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학교 공교육 과정 내에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중

국에서 ‘315 완후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대표적인 교육

적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노인 소비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

체가 노인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중매

체 이용시간 뿐만 아니라 이들 매체로부터 전달되는 소비자 정보

의 수용정도를 직접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역

량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을 밝혀냄

으로써 각 영역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교육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세

계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마다 노년층에 대

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동일한 아시아권인 중국의 노

인 소비자를 이해함으로써 노인의 소비자주의에 대한 이해를 한

층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중국의 베이징에 거주하는 노인 소비자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도시에 따른 경제발전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역량을 

비교·분석함으로 이에 따른 차이를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베이징에 한정하여 진행했으나 

중국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학

력이나 직업이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자료 수집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중

매체의 영향을 대중매체 이용시간을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용시간과 함께 대중매체에서 제공되는 소비자 정

보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소비자역량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대중매체로부터 전달된 소비자 정보 수용정도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고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개발된 소

비자역량 척도가 부재한 관계로 한국에서 개발된 소비자역량 척

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소비자 관련 법률과 제도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개발된 소비자역량 척도로 중국 소비

자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양국의 소비자 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소비자

역량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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